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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우스, ‘2019 로보월드’ 참가… 신제품 최초 공개 

 

- 산업용 다관절 로봇 ‘제로(ZERO)’ 두 번째 시리즈 델타로봇 공개 

- 행사에서 다양한 로봇 퍼포먼스 선보여…, 고객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것 

 

LCD, 태양전지 및 반도체 업체 제우스(대표 이종우)가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19 로보월드(Robot World 2019)’에 최초 참가한다. 

 

 
▲사진 자료: ‘2019 로보월드’ 제우스 부스 디자인(부스 번호 G02) 

 

제우스는 이번 전시회에서 자체 연구개발한 가반중량 5Kg의 6축 다관절 로봇 ‘제로(ZERO)’를 

선보인다. 제우스 특허 기술인 '패스 스루(Pass-Through)'가 적용된 ‘제로(ZERO)’는 ▲동급 

최경량의 무게(17㎏), ▲최고 수준의 반복 정밀도(±0.02㎜), ▲최소 공간에 설치할 수 있는 

풋프린트(Footprint Φ149㎜), ▲경제성 있는 소비전력 250W, ▲사용성 좋은 PC 기반 프로그래밍 

등 산업용 로봇으로서 장점이 강화된 제품이다. 

 

또한 제로 시리즈의 두 번째 제품 ‘델타 로봇’도 이번 전시회에서 통해 최초 공개될 예정이다. 

가반중량에 특화한 델타 로봇과 속도에 중점을 둔 델타 로봇의 비교 시연을 통해 제품 특성을 

이해하기 쉽게 소개할 예정이다. 지난 7월부터 양산하여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다관절 로봇 ‘제로’ 

15대를 이용한 화려한 로봇 군무도 함께 준비돼 있다. 

 

제우스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 참가를 통해 더욱 많은 사람이 직접 로봇을 관람하고 체험할 

기회가 됐으면 한다”며, “회사에서 다양한 퍼포먼스와 시연을 준비한 까닭도 제우스 로봇의 

뛰어난 양산성과 품질을 쉽게 입증하여 고객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고자 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2019 로보월드’는 올해로 14회를 맞이한 국내 최대 로봇 박람회다. 한국로봇산업협회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제어로봇시스템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10개국 160개사 550부스의 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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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규모로 개최된다. 국제로봇산업대전을 비롯 국제로봇 콘테스트, 국제로봇기술포럼 등의 

행사가 진행되며, 제우스 부스는 제 2 홀 G02에 위치한다. 

 

끝. 

 


